"제5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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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부터 25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이하 낙스NAKS)가 주최한 제 27차 한국학 교육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있었다. 올해로 제5회째를 맞이하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도 대회 기간인 7월 24일에 함께 열렸다. 14개 낙스 소속  지역협의회에서  이미 대상을 수상한 대표 학생들과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및  멀리 뉴질랜드에서도 참가를 해 총 18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남서부 지역의 최지원 양이 "동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수의사"라는 제목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발표해서 대상을 받았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제2회 미션두드림" 리더쉽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다. 정용철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미션두드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아가고 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끝나고 나서도 반성의 시간도 가지는 등 학생들과 부모님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회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강지아양(현재 스텐포드대학교 2학년)이 후배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영상 메세지를 보내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각 한국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꿈을 함께 지켜보았고 또 낙스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다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비행기표 보조 이외에 3박4일의 숙박비가 제공되었고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주미대사 표창장과 낙스 총회장 트로피가  주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대상 수상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부상으로 지난 해에 이어 이영희 한복에서 한복 한 벌이 주어졌다. 참가자 전원에게 낙스에서 마련한 선물과 종이문화재단에서 마련한 한지공예 액자, 영교출판사에서 책을 그리고  대교아메리카에서 장학금을  주었으며 손창현, 김정근 두 전직 회장님들이 나의 꿈 말하기대회에  장학금을 기증하는 아름다운 일도 있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응권 주미대사관,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송향근 이중언어학회 회장, 이근수 경희대 교수, 이영희 미래문화 대표, 정호성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다.
 

대상 및 금상을 수상을 한 학생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대상: 최지원(남서부지역)
금상: 이수정(동북부지역),  최예지(동중부지역), 정원배(하와이지역),정애리(콜로라도지역),강수정(북가주지역), 김윤아(미시간지역), 지애 도지어(플로리다), 윤지희(워싱턴), 서현욱(뉴잉글랜드), 김아리(서북미지역), 구명우(중남부지역), 노유진(중서부지역), 신동석(동남부지역), 박민아(캐나다), 강시연(뉴질랜드),송사라(아르헨티나),이샤론(과테말라)

낙스 누리집www.naks.org에 가면 관련자료 및 사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6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2010년 7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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